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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postural habits, body image, and peer attachment of adolescents with id-
iopathic scoliosis and healthy adolescents, and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body image and peer attachment in each 
group. Methods: Eighty-three adolescents with idiopathic scoliosis and 83 healthy adolescents were recruited from 4 middle 
schools located in W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2 to December 6 2010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includ-
ing items about postural habits, body image, and peer attachment.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χ2-test, in-
dependent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Compared to healthy adolescents, adolescents with idiopathic 
scoliosis were more likely to use one hand, to lean back while seated, and to put weight on one leg while standing. The score 
for body image was significantly lower for adolescents with idiopathic scoliosis compared to healthy adolescents, but peer at-
tachmen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Body imag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eer attachment 
only for the adolescents with idiopathic scoliosis. Conclusion: Interventions to promote balanced postural habits in adolescents 
with idiopathic scoliosis are needed. Information on body image and peer attachment for these adolescents should also be con-
sidered when developing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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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척추측만증은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척추가 측방으로 편위되거
나 회전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근육의 약화, 콜라겐 대사의 이상, 
전정평형 기관의 이상, 혹은 유전적 이상으로 인해 발병한다고 알
려져 있다. 그러나 전체 척추측만증 환자의 약 80%는 명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척추측만증으로, 특히 청소년기에 호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urns, Dunn, Brady, Starr, & Blosser, 
2009). 척추측만증은 척추 X-ray 검사상 Cobb’s 각도가 10° 이상
일 때 진단되며, 대상자의 연령과 질환의 심각성에 따라 운동요법, 
보조기 착용, 수술 등의 방법으로 치료한다(Hockenberry & Wil-
son, 2006; Wick, Konze, Alexander, & Sweeney, 2009). 
국내 청소년의 척추측만증 유병률은 10-14세 청소년을 대상으
로 조사했을 때 2002년 1.35%에서 2008년 6.17%로 약 4.5배 증가
하였다(Suh, Modi, Yang, & Hong, 2011). 이는 미국 청소년의 척추
측만증 유병률인 2-4%보다 높은 비율로(National Scoliosis Foun-
dation and DePuy Spine, 2009), 국내 청소년의 급격한 체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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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족, 부적절한 학습환경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특발성 척추측만증의 유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Kang, 2003).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만 10세를 전후한 아동후기나 청소년 초
기에 주로 발병하는데, 이는 이 시기에 골격의 성장이 근육량의 성
장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Burns et al., 2009). 또한 성
장기에 장시간의 컴퓨터 사용, 체격에 맞지 않는 책걸상, 무거운 책
가방, 신체활동과 운동의 부족 등은 특발성 척추측만증 발병의 환
경적 요인으로도 간주된다(Giampietro et al., 2003; Moon & Jang, 
2007; Reamy & Slakey, 2001). 이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은 청소년의 
부적절한 자세습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
소년의 자세습관 특성을 조사하는 것은 추후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계획 시 관심을 가지
고 관리해야 하는 자세습관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척추측만증은 발병 이후 척추만곡을 포함하여 신체외형이 서
서히 변형되게 되는데, 이러한 신체외형의 변화는 외모에 대한 관
심이 급증하는 청소년기의 신체상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Sapountzi et al., 2001). 청소년의 부정적인 신체상은 청소
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인 자아개념과 자아정체성 형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또한 청소년의 삶에 대한 의욕저하나 흥미결여, 
자기비하 및 우울 등과 같은 심리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Kim, 
2010; Lee & Min, 2009).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장애는 청소
년의 학교생활과 사회성 및 성격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
나 또래와의 관계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학교생활 부적응과 같은 
사회적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다(Kim & Lee, 2001; Lee, 2008; Lee, 
Jeong, Kim, & Yoo, 2006). 즉, 심리적으로 건강한 청소년은 또래관
계가 원만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청소년
은 외로움·불안·우울 등의 심리적 장애로 인해 사회 부적응을 경
험할 수 있다(Choi & Shin, 2003; Jeong, 2002). 따라서 특발성 척추
측만증 청소년을 대상으로 척추만곡으로 인한 신체외형의 변화가 
청소년의 신체상이나 또래관계와 같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외의 연구는 척추
측만증의 진단과 치료,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많으나(Brian et al., 2001; Giampietro et al., 
2003; Mirtz, Thompson, Greene, Wyatt, & Akagil, 2005), 최근에
는 특발성 척추측만증으로 진단받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척추각의 변형을 경감시키는 효과적인 
중재방법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Glattes, Burton, 
Lai, Frasier, & Asher, 2007). 그러나 국내의 연구는 아직까지 척추
측만증의 유병률 조사나 의학적 치료에 대한 사례결과 보고, 그리
고 운동요법의 효과검증과 같은 질병치료 위주의 연구들이 대부분
이고(Kim, Son, Heo, & Hong, 2010; Lee, 2008; Park & Park, 2003; 
Rhim, Kim, Yoon, & Park, 2003),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의 심
리·사회적 문제를 다룬 연구는 Lee 등(2006)의 연구 한 편 이외에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세습관의 차이를 조사하고, 신체상 및 또래관계를 비
교함으로써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의 바람직한 심리·사회적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자세습관, 신체상 및 또래관계를 비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을 비교한다.
둘째,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자세습관, 신
체상 및 또래관계를 비교한다.
셋째,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신체상과 또
래관계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자세습관, 신체상 
및 또래관계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주요 변수를 비교하
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표본크기 산출프로그램인 G*Power 
3.1.2.를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방법, 중간효과 크기 .30, 유의수
준 .05, 그리고 검정력 .80을 입력하여 연구 대상자의 수를 구한 결
과 각각의 군에 최소 82명의 연구대상자가 필요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W시에 소재한 중학교 중에서 편의 추출한 중학
교의 학교장과 보건교사가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연
구 진행에 동의한 4개의 중학교에서 모집하였다. 4개 중학교의 총 
학급 수는 96학급이었으며, 학생 수는 3,182명이었다. 이 중에서 
2010년 5월에 실시된 교내 신체검사의 흉부 X-ray상 전문의로부터 
특발성 척추측만증으로 진단받은 총 108명의 청소년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청소년과 보호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83명(남학생 13명, 여학생 70명)의 학생이 최종 연구대상자가 되었
다. 정상 청소년군도 동일한 중학교에서 모집하였으며, 척추질환
이 없는 정상 중학생 중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
을 고려하여 임의 선정한 중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청
소년과 보호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83명(남학생 13명, 여학생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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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연구 도구
자세습관
자세습관 측정도구는 Jegal (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와 문헌고찰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이
용하였다. 자세습관 설문지는 총 12항목으로 편향된 팔의 사용, 
앉는 자세, 앉아 있는 시간, 수면자세 및 수면시간, 서 있는 자세, 
보행자세, 그리고 운동시간의 자세 습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측정도구는 청소년기 척추질환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
는 간호대학 교수 1인과 아동 전문간호사 1인으로부터 전문가 타
당도를 검증받았다. 
신체상 
신체상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 평가로, Mendelson, Men-
delson과 White (2001)가 개발하고, Lee와 Min (2009)이 번역한 신
체존중감 척도(Body-esteem Scale for Adolescents and Adults: 
BESAA)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외모존중감, 체중존중감, 
사회적 신체상의 3개 하위영역에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로(1=정말 아니다, 5=정말 그렇다) 응답하도록 되
어 있다. 가능한 총점은 23-1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신
체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Lee와 Min (2009)은 
도구 번역 후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도구의 내
용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2명의 중학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
하였다. Lee와 Min (2009)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5이었다. 
또래관계
또래관계는 또래끼리의 애착을 의미하는 것으로, Armsden과 
Greenberg (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Jeong (2002)이 번역한 개정
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version: 
IPPA-R)에서 부모와의 애착을 제외한 또래애착 척도(Peer Attach-
ment-Revised version)만을 이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신뢰감, 의
사소통의 질, 소외감의 3개 하위영역에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1=정말 아니다, 5=정말 그렇다) 응답하
도록 되어 있다. 가능한 총점은 25-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
래애착이 높아 또래관계가 좋음을 의미한다. Jeong (2002)은 도구
번역 후 예비조사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 내용에서 “자습시
간”을 “자율학습 시간”으로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Jeong (2002)
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Y대학 간호대학의 연구윤리심사위원회(IRB 2010-1032)로부터 
연구진행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0
년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하였다. 담임교사와 보건교사의 협
조하에 본 연구자가 직접 학급 자치활동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
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응답한 자료는 연구에만 쓰일 것
과, 연구 참여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익명성
이 보장됨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
문지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20-30분)이 제공되었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
로 분석하였다. 척추측만증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 두 군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χ2-test와 t-test를 이용하였고, 측정 변수에 대한 두 군
간 차이는 χ2-test와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신체상과 또래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특발성 척추측
만증과 정상 청소년은 각각 남학생이 13명(15.7%), 그리고 여학생
은 70명(84.3%)이었으며, 연령은 두 군 모두에서 만 13세가 각각 52
명(62.7%)과 35명(45.5%)로 가장 많았다. 신장과 체중은 특발성 척
추측만증 청소년은 158 cm와 48 kg이었고, 정상 청소년은 159 cm
와 48 kg으로 두 그룹의 신체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Idiopathic Scoliosis and 






n (%) or Mean±SD n (%) or Mean±SD
Gender Male 13 (15.7) 13 (15.7) 0.000 > .999
Female 70 (84.3) 70 (84.3)
Age (year) 12 3 (3.6) 3 (3.6) 7.297 .063
13 52 (62.7) 35 (42.2)
14 16 (19.3) 25 (30.1)
15 12 (14.4) 20 (24.1)
Height (cm) 158.85±5.87 159.99±7.15 1.125 .262
Weight (kg) 48.12±7.48 48.27±8.76 0.119 .906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자세습관 비교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자세습관을 비교하
였을 때, 편향된 팔의 사용(χ2 =10.044, p= .003), 앉아 있을 때 등
의 자세(χ2 =14.271, p= .001), 그리고 서 있을 때 다리의 자세(χ2 =  
11.664, p=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편향된 팔의 사용은 3.6%의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이 양손을 
균등하게 사용하는 반면에, 정상 청소년은 19.3%가 양손을 균등
하게 사용하여 더 많은 정상 청소년이 양손을 균등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앉는 자세습관은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의 
66.3%가 등을 앞으로 숙이고 앉고, 31.3%는 뒤로 기대고 앉으며, 
2.4%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았다. 반면 정상 청소년은 77.2%가 등을 
앞으로 숙이고 앉고, 10.8%는 뒤로 기대고 앉으며, 12.0%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았다. 서 있는 동안 무게중심을 싣는 다리는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의 63.9%가 한쪽 다리에 무게를 싣는다고 한 
반면에 정상 청소년의 62.7%는 양쪽 다리에 균등하게 무게를 싣
는다고 하여 두 그룹의 차이가 있었다.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신체상 및 
또래관계 비교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의 신체상 평균 점수는 2.94 (표준편
차 .51)로 정상 청소년의 평균점수인 3.33 (표준편차 .31)보다 낮았
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6.141, p< .001).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평균 점수는 3.38 (표
준편차 .44)로 정상 청소년의 3.36 (표준편차 .45)보다 약간 높았으
나, 통계적으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 -.294, p= .769) 
(Table 3).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신체상과 
또래관계 간의 상관관계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의 신체상과 또래관계는 유의한 양의 
Table 2. Comparison of Postural Habits between Adolescents with Idiopathic Scoliosis and Normal Adolescents (N=166)
Variables
Idiopathic scoliosis (n=83) Normal (n=83)
χ2/t p
n (%) or Mean±SD n (%) or Mean±SD
Mainly used hand One hand 80 (96.4) 67 (80.7) 10.044 .003*
Both hands 3 (3.6) 16 (19.3)
Mainly used hands when lifting things One hand 20 (24.1) 14 (16.9) 1.332 .336
Both hands 63 (75.9) 69 (83.1)
Posture of legs while seated Cross the legs 53 (63.9) 51 (61.4) 1.752 .625
Open as much as shoulder width 13 (15.7) 17 (20.5)
Open widely 16 (20.4) 14 (18.1)
Posture of torso while seated Lean lateral 54 (65.1) 45 (54.2) 2.027 .206
Center 29 (34.9) 38 (45.8)
Posture of back while seated Lean forward 55 (66.3) 64 (77.2) 14.271 .001*
Lean backward 26 (31.3) 9 (10.8)
Straight up 2 (2.4) 10 (12.0)
Posture of torso while slept Lateral position 55 (66.3) 55 (66.3) 1.182 .757
Prone position 5 (6.0) 6 (7.2)
Supine position 23 (27.7) 21 (26.5)
Posture of back while stood Lean forward 35 (42.2) 22 (26.5) 4.520 .104
Lean backward 3 (3.6) 4 (4.8)
Straight up 45 (54.2) 57 (68.7)
Posture of legs while stood Center on one leg 53 (63.9) 31 (37.3) 11.664 .001*
Center on both legs 30 (36.1) 52 (62.7)
Position of tiptoes  while walking Heading inward 14 (16.9) 8 (9.6) 2.331 .312
Parallel 53 (63.9) 61 (73.5)
Heading outward 16 (19.3) 14 (16.9)
Total sitting hours/day 9.93±2.41 10.30±2.61 0.943 .347
Total sleeping hours/day 7.47±1.04 7.65±1.52 0.896 .372
Total exercise hours/day 4.80±4.99 4.92±3.33 0.192 .848
*p< .05.
Table 3. Comparison of Body Image and Peer Attachment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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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r= .383, p< .01)를 보인 반면에 정상 청소년의 신체상과 
또래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
소년의 자세습관과 신체상 및 또래관계를 정상 청소년과 비교하여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의 긍정적인 신체상과 또래관계 향상을 
돕기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일개 도시에서 편의 추출된 4개 중학교의 총 3,182명 중학생(만 
12-15세) 중 신체검진에서 특발성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은 학생은 
약 3.39%이었으며, 특히, 만 13세 청소년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였
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약 5배 많았다. 이는 청소년 초기부터 
특발성 척추측만증을 진단하고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자세습관의 차이를 
살펴보면, Jegal (2008)과 Chen 등(1998)의 연구에서는 정상 청소
년과 척추측만증 청소년의 자세습관에서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이 편향된 상지의 사용
과 편향된 하지의 사용으로 인한 비대칭적인 자세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척추측만증의 질병적 특성으로 인
한 비대칭적이거나 편향된 자세유지와 관련된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 경증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이었다는 점과 신체외형보다는 일상생
활에서 평상시의 자세유지와 관련된 습관을 묻는 질문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이었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 동안의 편향된 사지의 
사용으로 인한 신체 무게중심의 편향이 척추만곡의 유발 원인으
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는 특발성 척추측
만증 청소년군과 정상 청소년군 간의 자세습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나, 척추측만증의 질환과 자세습관 간의 인과관계
를 규명하기는 어려우므로,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과 정상 청
소년 간의 자세습관 차이의 원인과 정상 청소년의 습관화된 자세
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전향적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편향된 사지의 사용과 더불어 의자에 앉는 자세습관에서도 두 
군 간 차이를 보였는데, 정상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특발성 척추
측만증 청소년이 등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기울여 앉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Jegal (2008)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 특
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이 바르지 않은 자세로 습관적으로 앉을 
때 상체에 가해지는 불균형적인 체중 부하가 척추의 배열과 각도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척추를 바르게 지
지하도록 복부근력을 강화시키고 신체 체중의 부하를 균형적으
로 분산시키는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Cobb’s 각이 유의
하게 감소했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척추에 가해지는 비대칭적
인 체중부하가 척추만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는 결과이다(Lee, 2008; Moon & Jang, 2007; Park & Park, 2003). 
두 군 간 하루 동안의 총 활동시간은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Choi (2004)의 연구에서는 척추측만증 청소년의 활
동시간이 정상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적어 차이가 있었다. 이는 
횡단적 연구설계를 이용한 본 연구의 결과로 신체활동량이 특발
성 척추측만증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보
고된 것과 같이 하루에 평균 9시간 이상 앉아 있고, 평균 5시간 이
내의 신체활동을 하는 청소년의 척추건강을 위하여 복부근력을 
강화하고 신체활동의 기회를 늘리는 중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의 신체상은 정상 청소년에 비해 유
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Payne 등(199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또한 만성 특발성 관절염을 가진 아동의 신체상 저하를 보고
한 Packham과 Hall (2002)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로 질환으로 
인한 신체외형의 변화가 신체상 저하와 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자아개념이 형
성되는 청소년기에 호발하며, 외모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여자 청
소년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의 신
체상 저하는 청소년의 건강문제를 다루는 건강관리자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심리적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의 보건간호사는 청
소년의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질환의 특성에 대
해 숙지할 뿐만 아니라 질환과 관련된 문제를 민감하게 파악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욕저하나 흥미결여, 자기비하 및 우
울과 같은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또래관계는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
데, 이는 중증 척추측만증이 있는 여자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저하
되었다고 보고한 Payne 등(199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본 연구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
는 경증의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이 연구대상이었고, 교복 등
의 외투를 입음으로써 경한 척추만곡으로 인한 신체의 외형적 변
화가 또래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질환의 
중증도가 다른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을 대상으로 척추만곡 
정도에 따른 또래관계의 차이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대상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모
두 포함하였기 때문에 여자 청소년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Payn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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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질환 유병률이 상
대적으로 높고 또래관계에 더욱 민감한 국내 여자 청소년을 대상
으로 또래관계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신체상과 또래관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상 청소년에서는 
신체상과 또래관계 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나, 특발성 척추
측만증 청소년에서는 신체상 점수가 증가할수록 또래 간 애착이 
높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Payne 등(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특발성 척추측만증으로 인한 신체상 저
하가 또래관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고려해 볼 수 있다. 청소년
기의 신체상과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한 Markey (2010)
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신체에 대한 자가평가는 청소년의 자아개
념이나 대인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청소년기의 신
체상과 또래관계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확인시켜준다. 이는 특발
성 척추측만증으로 인해 부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
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하고 원만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간호중재가 필요하며, 중재프로그램 개
발 시 긍정적인 신체상 형성과 또래 간 애착을 동시에 증진하도록 
하는 중재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특발성 척추측만증 유병 여부만이 보고되
는 교내 신체검사 결과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질환 청소년의 정확
한 척추만곡 정도나 질환의 추후관리에 대한 정보 파악이 불가능
하여 척추측만증의 심각성에 따른 제 변수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세습관을 자가보고형 질문
에 대한 응답 자료로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도 연구의 제한이 
있다. 따라서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의 척추만곡 정도에 따른 
자세습관, 신체상 및 또래관계 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후속연구와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다
각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 및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의 신
체상과 또래관계를 고려한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결 론
본 연구는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자세습
관과 신체상 및 또래관계를 조사하여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
의 신체·심리·사회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자세습관에서 편향
된 상·하지의 사용과 앉을 때 올바르지 않은 등의 자세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상은 정상 청소년에 비해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또래관계는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체상과 또래관계는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 군에서만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특발성 척추측만증 청소년의 척추건강을 위
한 중재계획 시 관리를 요하는 자세습관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
발성 척추측만증을 진단받은 청소년의 신체상 저하가 또래관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특발성 척추
측만증 청소년의 신체·심리·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일
차 건강관리자로서의 학교 보건간호사가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특성
을 확인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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